독서자의 역할과 이동

후암동 천주 교회

                                      전례분과(’99.8.10)



독서자의 역할

‘전례헌장’ 7항에서는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서 봉독은 하느님이 독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서자의 이동

1. 독서자는 교회 제대 앞, 맨 앞줄의 독서자 자리에 적어도 미사 15분 전 까지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2. 말씀의 전례 순서에서 사제께서 본기도의 마지막 부분 “성부와 성령과………..…” 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조용히 제대 앞으로 나오십니다.

3. 제대에 오르기 전 제대의 사제를 향해 깊이 절하고 독서대로 조용히 걸어 갑니다.
이는 말씀 전례의 사회자이며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주례 사제를 향해 인사함으로써, 자신이 성서 봉독의 임무를 주례 사제에게 허락 받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4. 독서자는 독서대 앞에 서서 성서와 회중을 향해 인사하고 나서 봉독될 성서 이름을 읽습니다.(예: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등)

(봉독되는 성서의 이름을 읽는 순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회중 전체에게 들리고 있는가, 목소리가 마이크에 적당한 가를 살 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서 이름을 먼저 알림으로써 봉독되는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회중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장, 절은 밝히지 않습니다.

5. 독서자는 회중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봉독을 시작합니다.

6. 성서 본문은 아래를 주의하며 봉독합니다.

· 봉독할 때는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 구두점을 따라 정확히 끊으면서, 

· 문맥이 어색하지 않도록 띄어 읽을 때를 정하여 띄어 읽고,

· 유창하고 또박또박, 그러면서도 의미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봉독합니다.  

· 문장이 끝났을 때는 숨을 고르며 잠시 쉽니다.

· 독서 끝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는 성서 본문 봉독 후 잠시 쉬고 말씀하십니다.

억양을 지나치게 붙이거나 때로는 음색을 바꾸어서 마치 연극하듯이 읽는 것은 전례에 적합치 않습니다.

독서자는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억양을 조심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로 성서를 봉독하여야 합니다. 성서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자 자신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확신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성서 봉독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사업’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증거’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7. 독서자는 봉독 후 독서대에 인사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습니다. 이 때 사제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정의철 신부님저)에서 발췌했습니다.


